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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술사론의 출발점◆

회화의 역사를 의 모든 얼굴을 그리려는 예술가들의 노력으로 볼 때 예술사론의 출발,世界

점을 의 오로지 한 얼굴을 그리려 했던 회화 전통에서 출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.世界

존재론의 출발점이 진짜 존재 즉 실재 개념이었다는 점과 맞물린다 재현 의 개념은 재현.

되는 존재의 실재성을 전제한다 재현의 역사는 그대로 존재론의 역사이다. .

참된 실재를 찾는다는 것은 의 진짜 얼굴을 찾는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진리의 일원적.世界

규정과 맞물린다 이런 형태의 존재론은. 본질주의의 형태를 띤다 본질주의는 이상주의. (理

목적론 위계적 가치론 등과 맞물린다), , .想主義

이상주의 완전하고 초월적인* (idealism) : 이데아를 추구하는 것으로서 현실 세계를 어떤,

궁극적 가치나 초월적 이념과의 관계에서 의의 지으려는 사고방식을 말한다.

네 가지 맥락에서 본 본질주의의 종언◆

현대성을 구성하는 보다 가시적인 요소들 테크놀로지 문명 자본주의 대중사회 을 넘어( , , , ...)

비가시적인 보다 심층적인 존재론적 원리들을 잡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 원리들 중 빼놓, .

을 수 없는 하나가 본질주의의 종언이다.

철학적 맥락①

고대 사유는 저것은 무엇인가 를 물어보는 본질주의이며 본질들 사이의? , 목적론적 연관성

을 추적하는 사유이다.

근대의 서구 과학은 무엇 이라는 실체가 아니라“ ?” 어떻게“ ?”라는 관계 특히, 함수관계를 추

구하게 된다 근대에 와 고대의 본질주의는 무너지고. 실체 범주는 관계 범주에게 자리를

내주게 된다. 칸트 르누비에 아믈랭의 범주론에서는 더 이상 실체가 제 의 범주가 아니, , 1

다.

관계 자체가 실체화될 경우 본질주의는 여전히 살아 있다.

니체에 이르러 고중세적 본질 근대적 주체성과 법칙성 전반에 대,․
한 근원적인 비판이 제기되었고 현대 철학은 이를 계속 발전시켜

왔다 그러나 근대의 관계 중심의 사유 주체 중심의 사유도 넓게. ,

본다면 고대의 본질주의와는 또 다른 형태의 본질주의라고 할 수,

있다.

프리드리히 니체 (1844~1900)



교시(2 ) J_jwLee03_040323_02

네 가지 맥락에서 본 본질주의의 종언◆

수학적 맥락②

고대 수학은 일정한 본질로서 즉자적으로 즉 영원의 에서 주어지는 본질로서의 도형만, 相下

이 인정되었다 아르키메데스 등이 보다 역동적인 기하학을 탐구한 것은 사실임. ( )

근대에 들어와 기하학에는 작도, 궤적의 개념 즉, 시간의 개념이 들어서고 도형들은 보다

일반화 되었다.

그러면서 대수학과 기하학의 융합이 가능해지고 수식으로의 표현이 아예 불가능한 도형까,

지도 생각할 수 있다 이것 역시. 본질주의의 붕괴와 관련된다.

생물학적 맥락③

생물학에서 본질은 종 의 개념으로 나타난다 형상을 뜻하는( ) .種

라는 단어는 종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이때 종 안에 종속되eidos .

어 있는 개체들은 무시된다.

다윈의 개체군 개념은 종 개념을 실체화하는 것에서 탈피한 좋은

예이다.

사회학적 맥락④

전통 사회에서는 생물학적 종의 개념과도 같이 신분 이라고 하는 구분을 통해 한 인간의‘ ’

본질을 일정하게 매겼다 근대적 의미에서의 평등 개념은 원칙적으로 사회학적 종 개념을.

파기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. 계급이라는 본질이 다시 논의되고 있고 오늘날에는 보다 탈

본질주의적 논의들이 등장하고 있다.

본질주의와 현대 회화◆

본질주의는 르네상스 회화에 적합한 범주이지만 넓게는 재현의 에 일의적 실재성을 부여, 面

했던 모든 노력들에 공통된 사유이다 사실주의 회화는 현실 이라는 면을 실재로 본다는 점.

에서 여전히 본질주의적이다 역설적이게도 인상파조차도 생생한 현실 을 실재로 본다는 점.

에서 여전히 재현적이다.

현대 회화는 재현을 파기한 것이 아니라 재현의 일의적 상관면 이라는 생각을 파기( )相關面

한 것이다 즉 현대 회화는. 존재론적 상대성(ontological relativity)을 그 원리로 한다 존.

재론적 상대성은 진리의 파기가 아니라 진리의 다원화 나아가 진리들의 상보성, 을 뜻한다.

형태의 해방 입체파 색의 해방 마티스 들로네 은 재현의 파기가 아니라 세계의 다른 얼굴( ), ( , )

을 드러낸 점에 의미가 있다 현대 회화는 주관적 회화라기 보다는 주관을 통해서 드러나.

는 존재의 새로운 얼굴을 그리려 한 회화이다.

형태와 색의 해방◆

본질주의의 종언은 형태의 해방과 색의 해방에서 확인된다 완벽한 형태를 추구했던 르네상.



스 회화를 필두로 형태에서의 본질주의는 특히 서구 회화에서 두드러졌다 인상파 회화는.

형태를 벗어나 새로운 존재면을 드러내주었다.

본질주의는 기본적으로 불연속주의를 함축한다. 따라서 본질주의의 종언은 연속성의 논리,

흐름의 논리를 함축하며 이다 아니다 의 양자택일의 논리를 벗어난다 불연속적 종화, / . (種化

는 연속적 변이 로 이행한다 드뷔시의 음악이 대표적=specification) (continuous variation) .

이다 그러나 인상파 역시 지속을 실재로 본다는 점에서 본질주의의 그림자를 안고 있다. .

색도 본질주의에서 해방된다 불연속적인 하나의 형태와 하나의 색이 결합하는 대신. 색 자

체가 자기지시성을 띠면서 탐구되었다 들로네 부부의 실험들이나 마티스의 드랭의 초상. 「

화 등에서 나타나듯이 색들은 자체의 논리에 입각해 자유롭게 결합하게 된다 색 역시 연.」

속적 변이의 논리를 띠게 되는데 프리즘을 해부해서 흩뿌리는 점묘법 등에서 잘 나타난다, .

점묘법은 한편으로는 디지털적 불연속성과 연속성을 함축하기도 한다.


